
미션펀드 200%활용법 



미션펀드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간편하게 모금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생겼다” 
 

 

 

 



HOW? 

“그런데 . . . 어떻게 활용하지?” 



Question 

Q. 사역은 어떤 내용을 올려야 할까? 

Q. 사역 업데이트와 공유는 언제,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 

Q. 후원자들에게 감사 표현은 어떻게 해야 할까? 

Q.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요청해야 할까?  

Q. 나도 모금할 수 있다?  



Q & A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싶은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모금할 수 있습니다 

Q. 나도 모금할 수 있다?  

잘 아는 권사님이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돕고 싶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 주일학
교 학생을 돕고 싶어요 

지진피해 지역의 선교사
들을 돕고 싶어요 

가난한 집사님을  
돕고 싶어요 

예배당에 비가 새서  
고치고 싶어요 

단기선교를 위해 
모금을 하고 싶어요 



Q & A 

모금페이지에 페이스북과 트위터 공유 버튼을 적극 활용합니다 

모금페이지를 처음 개설 했을 때, 사역내용이 업데이트 됐을 때, SNS에  

    새로운 친구들이 늘었을 때가 공유하기 좋은 시기 입니다   

Q.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요청해야 할까? (1)  



Q & A 

모금페이지에 ‘초대하기’ 버튼을 활용하여 지인들을 ‘친구등록’해 주시면 

   미션펀드 후원관리자가 매월 ‘친구’들에게 후원독려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나의 주소록 가져오기’를 활용하면 한 번에 많은 친구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요청해야 할까? (2)  



Q & A 

선교사님 가족의 사진도 좋지만 가족이나 친한 지인이 아닌 후원자들은 

    현지의 사역을 보고 더 많은 동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긴 글 > 간결한 글, 

    많은 내용을 담은 사진 > 특정 주제를 나타내는 사진, 

    글 + 사진 > 사진 + 영상 + 글 

    

Q. 사역은 어떤 내용을 올려야 할까? 



Q & A 

인터넷을 하기 어렵거나 사역을 하다 보면 자주 업데이트를 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보내는 선교사인 후원자들에게 사역을 알려 드리는 것은 안정적인 후원 이전에 

    후원자들과 소통하고 함께 기도하며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입니다 

년 2회~4회의 정기적인 업데이트와 공유가 좋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선교지의 기쁜 소식, 현지 이슈, 긴급구호 발생 시 업데이트와 공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사역 업데이트와 공유는 언제,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 



Q & A 

후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감사 표현은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 입니다 

첫 후원이 발생 되었을 시 일주일 내에 감사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원자 데이터에서 주소를 파악하여 년1회 손편지를 보내드립니다 

후원자 데이터에서 생일을 파악하여 축하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후원 중단 이유의 약 70%는 자신에게 ‘무관심’하다고 느낄 때 입니다 

감사 표현을 할 때에는 절대 ‘요청’을 해서는 안됩니다 

   수많은 곳에서 요청을 받는 후원자들은 ‘기부요청’보다 ‘안부연락’을 선호합니다 

                                                                       (출처: 기부문화연구소, 카네기멜론대학 )  

   

       

Q. 후원자들에게 감사 표현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선교기관 Tip 

기관 행사 참여자(자원봉사자 포함) 

기관 단기 선교참여자 

선교학교, 선교학과, 선교동아리 학생 

선교한국 등 선교대회 참여자 

기관 후원을 중단한지 1년 이상 된 후원자 

Tip. 아래의 DB중 보유하고 있는 DB를 선별하여 관계를 맺는다 (인사>감사>요청) 

요청하기 좋은 시기 

기관 선교 이슈 발생시 / 대규모 선교 집회 시 / 기관 후원 중단 한지 1년차 

교회 선교주간 / 기관 행사 후 1주일 이내 / 단기선교 후 1주일 이내 

 



<Remember> 

“모금은 동역자(친구)를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감사합니다 


